
10 2022년 4월 6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문  화Ⅰ 제 1382 호   

흙으로 빚은 스님의 27년 일기장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자 충남 보령 

세원사 주지 정운 스님이 두 번째 도예

전을 연다. 정운 스님은 4월 6일부터 11

일까지 서울 경인미술관 제6전시관에서 

‘이야기가 있는 도예전 Ⅱ’를 개최한다.

“일상 속에서 영감을 얻어내는 것도 

수행의 일부분이라 그때그때 생각들을 

응집하여 손끝으로 옮겨보았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30년 가까이 청소년 교

화와 포교에 헌신해 온 정운 스님은 7년 

만에 여는 이번 전시에서 ‘겸허한 미소’, 

‘절에 가는 길’ 등 현대적 감각을 살린 

작품 80여 점을 선보인다.  

“2015년 첫 전시 이후 7년 만에 두 번째 

전시를 마련했다. 수행나이, 세속의 나이

도 칠순의 언저리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이즈음 나의 속살을 대중들에게 드러내 

놓은 일,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

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과 시간들 속에 

미련의 거점은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

각에 용기를 내어 세상과 소통을 한다.” 

정운 스님이 처음 흙은 만난 것은 27년 

전이다. 스님의 ‘흙’은 스님이 평생 헌신

해온 ‘청소년’에서 비롯됐다. 스님은 새

로운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좋은 

것’, 즉 좋은 ‘문화’를 만나게 해 주고 

싶었다. 그런 스님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

은 ‘흙’이었다. 자연과 점점 멀어지고 있

는 아이들을 위한 것,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흙’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정운의 

‘흙’은 스님의 또 하나의 ‘평생’이 되었

다. 경전이고 염불이고 계율이 되었다. 

정운의 수행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 스님의 머리에 

잘못 올라 탄 코로나 백신 균들은 / 머

리카락이 없어 바로 균이 결착하지 못하

고 / 미끄러져 떨어져서 죽기도 하는데 / 

그 원인은 스님들이 신는 흰고무신 때문

이라 한다. // 코로나균이 스님의 머리에

서 미끄러져 떨어지면 / 스님이 신고 있

는 ‘흰고무신’에 부딪히게 되는데 / 이

때 대개는 뇌진탕으로 죽거나 일부는 발

냄새에 의해 / 시한부로 박멸된다는 것

인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 흰고무신

(백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 2년여 간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기에 / 이

런 이야기가 위로가 된다면 하는 생각에 

/ 즐겨 신는 흰고무신을 부각시켜본다.” 

작품 ‘백신(가로25cm×세로25cm)’에 

붙은 글이다. 

작품 ‘백신’은 말 그대로 하얀 고무신

을 작품화했다. 스님의 도예는 그런 것이

다. 무엇을 만들겠다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그날그날, 그때그때 자신을 스쳐

가는 일상에서 받은 느낌, 질문, 회상 등

의 ‘이야기’를 흙으로 빚는다. 흙으로 빚

는 일기장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전시장에서 

대중의 것이 된다. 작품을 바라보는 대중

은 그 작품의 처음으로 돌아가 작품이 시

작된 이야기를 만나고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스님이 흙

을 빚는 이유다. 

스님의 도예는 고려의 청자를 따른 것

도 아니고 조선의 백자를 따른 것도 아

니다. 그렇지만  소위 ‘족보’가 없는 것

은 아니다. 스님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것

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제대

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스님은 

혜전대학 도예과, 군산대학교 산업도예

과 석ㆍ박사를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스님의 도예가 오래된 물줄기를 따르

지 않고 나름의 물줄기를 만든 것은 그 시

작과 동기가 보통의 도예와 다르기 때문

이다. 스님의 도예는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스님은 2005년부터 스님의 공방을 어

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개방했다. 아이들

은 이곳에서 직접 도예 체험을 할 수 있

다. 스님에 따르면 아이들이 흙을 만지는 

순간만큼은 흙 속에 있는 것 같다고 했

다. 스님은 그 흙과 함께한 시간이 훗날 

아이들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주길 바라

는 것이다.  

“그림을 배운 적은 없다. 하지만 매일

매일 하얀 도판 위에 일기를 써내려가는 

마음을 손끝으로 담아보았다. 이번 작품

들은 손끝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스

케치하고 성형하고 그림을 얹었다. 다소 

어설프고 세련되지 못해도 노 비구니의 

수행 여정으로 살펴주었으면 좋겠다. 뒤

돌아보니 일상 모두가 나의 수행이 아니

었던 것이 없었던 것 같다.”

스님의 작품에는 스님이 직접 그린 그

림들이 함께한다.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

고, 나비가 꽃을 찾고, 각양각색의 연꽃

이 피어난다. 그 어느 계보도 따르지 않

은 정운의 그림이다. 아니 새로운 계보의 

그림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스며있는 그

림이라고 하고 싶다.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충남 보령 세원

사는 담도 없고 일주문도 없다. 스님이 

1989년 시골 동네 한가운데 마련한 세원

사, 창문을 열면 논과 밭이 보이고 지나

가는 기차가 보인다. 그런 풍경 속에서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이야기들이 정운 

스님의 도예이고 그림이다. 그리고 일기

장이고 작은 경전이다. 

“뭔가 집중하고 싶은 맛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 나는 작업실을 향한다. 그때

그때 생각들이 응집되어 손끝으로 뿜어 

나오는 에너지가 또 다른 이름이 되어 내

게로 다가올 때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수행도구임을 확인한다.” 

정운 스님은 1975년 석남사로 출가했

다. 운문사 강원, 내원사 선원, 중앙승가대

학을 거쳐 혜전대학 도예과, 군산대학교 

산업도예과,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석ㆍ박사를 졸업했다. 사회복지박사로서 

한서대학 겸임교수 및 보령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장, 세원아청문화육성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세원사 주지로 있으면

서 5권의 시집과 5권의 산문집을 낸 시인

이기도 하다. 27년째 농어촌 청소년 대상

으로 청소년 복지, 상담, 문화, 선도를 이

끌어가는 청소년 지도사이다. 보령시청

소년교화연합회 회장, 청소년문화의집 관

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장, 조계종 17

대 종회의원,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및 회

칙개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예부분

에서는 37회 전남 무등미술대전에서 특선

했다. 2015년 수덕사 선미술관에서 이야

기가 있는 첫 도예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

문의 경인미술관(02-733-4448) 

정운 스님 作, 절에 가는 길.

정운 스님 作, 노 비구니의 일상.

정운 스님 作, 깊은 인내의 날.

직접 빚고그린 작품 80여 점 전시

농어촌 청소년 대상 교화 30여 년

2005년부터 공방을 청소년에 개방

6회분 짜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일상에서 영감을 얻는 것도 수행” 

 정운 스님 ‘이야기가 있는 도예전 Ⅱ’

경인 미술관 4월 6일부터 11일까지

정운 스님

손묵광 사진전 ‘피안의 미소’

전남대博 4월 20일~5월 24일

전국 마애불 사진 25점 전시해

우리나라 마애불을 일별해 볼 수 있는 사

진전이 마련된다. 우리 문화유산을 사진으로 

기록해온 손묵광 사진가가 4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전남대학교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에서 사진전 ‘피안의 미소’를 개최한다. 전

남대학교가 2022년 개교 70주년을 기념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손 작가는 이번 전

시에서 지난 2년 동안 촬영한 우리나라의 마

애불(국보 7기, 보물 40기, 유형문화재 140기, 

미지정) 사진 25점을 선보인다.

손 작가는 지난 2년 동안 지구 한 바퀴의 

거리 이상을 달려 마애불 200여 기를 촬영했

다.  이번 전시에는 백제의 미소로 잘 알려진 

백제시대의 마애불,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

존상(국보 제84호)과 신라시대의 대표적 마

애불 경주 단석산 신선사마애불상군(국보 제

199호), 고려시대의 걸작 북한산 승가사마애

여래좌상(보물 제215호), 조선시대의 마애불

인 예산장신리마애불 등 시대별 마애불을 선

보인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돌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 인화지 대신 한지를 사용해 흑

백으로 처리했다.

손묵광 작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41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DAF

국제아트페어우수작가상, 한국미술진흥원 

최우수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2019년 12월에

는 한국의 석탑을 기록한 <탑-천년을 살면 

무엇이 보일까>를 출간했다.  박재완 기자
손묵광 作, 서산용현리마애여래삼존상(국보 제84호).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인등생산 전문기업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